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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다의성 접사로 간주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. 셋째, 접두사 ‘生-’이 
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주로 3자어를 이룬다는 것을 들 수 있다. 한자 
접두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기와 결합하면 명사를 파생시키지만 ‘생
잡다, 생먹다’처럼 동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가 동사로 기능할 수 
있는 경우도 있다. 접두사 ‘生-’은 한자어이든, 고유어이든, 외래어이
든 다 잘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난 특징이다. 
3. 제4장에서 접미사 ‘-生’에 해서 논의하 다. 접두사 ‘生-’과 
달리 접미사 ‘-生’의 의미 범위는 그보다 축소되어 주로 ‘사람을 가
리킴’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. 접미사로 쓰이는 ‘-生’은 단어를 만들 
때에는 한자어와만 결합한다.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한 예는 사전에
서는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실제로 특별한 경우에 ‘아르바이트’라는 외
래어와 결합하여 ‘아르바이트생’과 ‘알바생’을 구축하 다. ‘-生’도 접
미사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‘[우리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]생’처럼 단
어 이상의 단위와 결합하기도 한다. 이는 형태적 파생 구조가 아닌 
통사적 파생구성이지만 그래도 접미사 ‘-生’의 한 특징이라 생각할 
수 있다. 
4. 본고가 다루는 내용 중에는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‘신어자료’에서
의 ‘生’ 결합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. 본고에서는 2000년부터 
2005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신어 자료집을 근거로 ‘生’이 단
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신어를 형성하는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
‘生’의 생산성을 파악하 다. 여기서 신어 ‘生’결합형을 어종별로 분류
하면, [生+한자어]와 [한자어+生]의 구조가 가장 많고, 그 외 ‘生’은 
고유어와의 결합, 외래어와의 결합, 한자어 및 고유어와의 동시 결합 
등 혼종어적 특징을 보여준다. 이를 통해 한자어와 결합하는 것이 신
어 형성에 있어 매우 생산적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. 
320  冠嶽語文硏究 第36輯
석사학위 논문
모음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
김 아 름
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  논문
지도교수 김성규 선생님
본 논문의 목적은 활용과 곡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변화 양상
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.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어 모
음조화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. 그 중 하나는 한국어 모
음조화의 예외형의 출현 경향이고, 다른 하나는 한국어 모음조화의 
기원에 관한 것이다. 
모음조화 예외형의 출현 경향을 통해 미루어 볼 때, 한국어 모음조
화는 근  한국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‘근  및 현  한국어 시기
의 모음조화’와 ‘고  및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’와 같은 두 부
류로 나누어진다. 이는 곧 모음조화에 있어서만큼은 근 와 현  한
국어 시기가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, 고 와 중세 한국어 시기가 또 
다른 하나의 부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. 
근  및 현 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음조화
의 예외가 양성모음을 가진 어간 뒤에 음성모음을 가진 문법형태소가 
결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. 본고에서는 이를 근  한국어 
시기에 있었던 일련의 모음들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이와 
관련된 논의는 양성모음 어간과 문법형태소의 결합을 서술하는 2장에
서 다루어진다. 
고  및 중세 한국어 시기의 모음조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음조화
의 예외가 음성모음을 가진 어간 뒤에 양성모음을 가진 문법형태소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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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. 본고에서는 이를 모음조화의 
생성 단계에서 나타난 혼란상으로 추정한다.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음
성모음 어간과 문법형태소의 결합을 서술하는 3장에서 다루어진다. 
한국어 모음조화의 기원적 모습에 관한 논의 역시 고  및 중세 한
국어 시기의 모음조화를 주로 서술하는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. 본
고에서는 초기의 한국어 문법형태소들이 양성모음의 단일형 단계를 
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. 
4장은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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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져 있는 旅菴 申景
濬(1712~1781)의 詩文學에 해 그의 학문경향을 바탕으로 그 특징
적 면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
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고증학적 학풍이 일어났고, 실용적인 학문
에 한 관심이 증 되었다. 주변 사물에 한 관심은 백과전서식의 
類書의 편찬으로 이어졌다. 조선 후기의 특징적인 학풍인 실학은 實
地의 경험과 현실문제에서 출발하여 利用厚生에 관심을 두고 경험, 
관찰, 실험 등 실증의 방식으로 연구되는 학문이다. 이러한 학문경향
이 학자이면서 문인이었던 사 부층의 문학 창작에 큰 향을 주었
다. 따라서 조선 후기, 특히 18세기에 문학 등 예술이 학문에서 어떠
한 향을 받았으며 학술적 관심이 문학 등 예술로 승화되는 양상을 
살피는 작업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.
신경준의 학문은 가학의 전통과 자신의 삶으로부터 지리에 한 관
심이 문학과 학문으로 연결되었는데, 實地의 경험과 현실문제가 신경
준의 관심사 다. 다방면에 박식함을 추구하여 여러 학문과 사상을 
개방적인 자세로 두루 섭렵하되 自得의 측면을 강조했던 점과, 사물
과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 상 주의적인 관점을 보 다는 점, 학
문은 물론이고 주변 사물을 함에 있어 고증과 실증의 방법을 사용
하 다는 점이 그의 학문경향의 특징이다. 이로써 현실 문제에 한 
